달빛서가 퇴근길 북토크 발표 대본
전체 예상 발표 시간 약 4~5분
1장 퇴근길 북토크
예상 발표 시간 약 45초
안녕하세요. 달빛서가의 ‘퇴근길 북토크’ 기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빛서가는 동네 독립서점이며, 이번 자료는 연습용 가상 행사 계획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동네 주민과 직장인이 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질문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서점 안 30석을 활용해 정원은 30명, 행사 시간은 90분, 총예산은 30만 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이 기본안을 바탕으로 프로그램과 예산을 살펴본 뒤, 운영자와 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함께 나누는 책 이야기
예상 발표 시간 약 40초
이 행사는 혼자 읽을 때와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초대 대상은 책을 좋아하는 동네 주민과 직장인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독자는 질문을 통해 대화에 참여합니다. 저자의 생각을 듣는 시간과 독자가 궁금한 점을 묻는 시간을 함께 마련하려는 기획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도 저자의 이야기와 독자 질문·답변에 각각 시간을 배정했습니다. 동네 서점이라는 공간에서 서로의 생각을 듣고,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장 운영 개요
예상 발표 시간 약 45초
운영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소는 달빛서가 안이며, 기존 좌석 30석을 활용해 정원은 30명으로 계획했습니다.
시간은 금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총 90분입니다. 퇴근길에 들러 저자의 이야기와 독자들의 질문을 나누는 흐름입니다.
현재 메모에는 금요일 저녁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초청 저자도 미정입니다. 따라서 날짜와 저자는 운영자와 협의한 후 안내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점을 전제로 다음 장의 프로그램을 보시면 됩니다.

4장 90분 프로그램
예상 발표 시간 약 50초
90분의 프로그램은 네 구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오후 7시부터 7시 10분까지는 인사와 행사 소개를 진행합니다. 이어 7시 10분부터 7시 40분까지 30분 동안 저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7시 40분부터 8시 10분까지는 독자와의 질문·답변 시간으로, 역시 30분을 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시 10분부터 8시 30분까지 20분 동안 사인과 마무리를 진행합니다.
저자의 이야기와 독자의 질문에 같은 시간을 두어, 듣는 시간과 대화하는 시간을 함께 확보한 구성입니다.


5장 총예산 30만 원
예상 발표 시간 약 45초
총예산은 30만 원입니다. 가장 큰 항목은 저자 사례비 15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입니다.
진행 보조에는 5만 원, 인쇄물에는 3만 원, 음료에는 4만 원, 예비비에는 3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섯 항목을 더하면 총 30만 원입니다.
오늘은 메모에 제시된 이 다섯 항목과 총액을 기준으로 비용 구성을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참가비를 받을지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운영자와 논의할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가비 여부를 정할 때 이 예산안도 함께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6장 운영자와 논의할 사항
예상 발표 시간 약 50초
마지막으로 운영자와 논의할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초청 저자를 정하고, 참가비를 받을지 여부와 진행 담당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내 채널은 서점 게시판과 기존 소셜 채널로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게시나 예약 접수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운영자와 네 가지 사항을 먼저 협의한 뒤, 결정된 내용을 반영해 안내문과 예약 안내를 준비하는 순서를 제안드립니다. 이 기획안의 규모와 구성에 대한 의견부터 나누고, 미정 사항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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